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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  태양계 바깥 외계행성(페가수스자리 51b) 처음으로 발견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이 
발견한 외계 행성은 무엇인가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영예는 태양계 바깥 외계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해 우주에서의 행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공헌한 미셸 마요르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77)와 그의 제자 디디에 엘

로제네바대 교수(53)에게 돌아갔다. 빅뱅이론에 따라 빅뱅 당시 합성된 원소들의 정확한 양

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제임스 피블스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도 함께 상을 받았다.

마르요 교수와 쿠엘로 교수가 발견한 외계행성은 태양계 밖에 위치한 다른 항성(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다. 마치 태양계에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과 같다. 두 사람이 1995년  10

월 처음 발견한 이후 현재까지 4000개가 넘는 외계행성이 발견됐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

에만 수십억 개의 행성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외계행성은 별 이름 뒤에 발견 순서에 따라 알파벳 소문자를 붙여 표시한다. 마요르 교수와 쿠

엘로 교수가 1995년 세계 최초로 발견한 외계행성은 페가수스자리 51번 별에서 발견돼 ‘페

가수스자리51 b’라는 이름이 붙었다.

외계행성을 찾는 방법은 크게 행성의 밝기 변화를 관측하는 방법과 행성이 공전할 때 지구와

의 거리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이용해 찾는 방법으로 나뉜다. 마요르 교수와 쿠엘로 교

수는 행성이 항성과 겹치면서 행성의 밝기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해 행성을 찾아냈

다. 행성의 공전을 이용하는 방법은 행성이 지구로 다가올 때 행성이 반사하는 빛의 파장이 

태양계 바깥 외계행성을 처음 발견한 공로로 2019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디디에 쿠엘로 교수(왼쪽)는 미셸 
마요르 교수의 제자이기도하다. -노벨상위원회 제공

미묘하게 변하는 ‘도플러효과’를 이용해 찾는

다. 도플러 효과는 관측자나 관측대상이 움

직일 때 둘 사이의 거리가 바뀌면서 파장이 

바뀌는 현상이다.

외계행성의 발견은 우주 관측기술의 발달

과 함께 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천문대가 운영하는 ‘외계행성 백과사

전’에 10월 7일 기준 등재된 외계행성 수는 

4118개다. 이 사전에 등재된 외계행성 수

는 2012년만 해도 853개였으나 지난해 6

월 2840개를 넘겼고 올해 3월에는 4000개

를 돌파했다.

이 중 절반이상은 ‘행성사냥꾼’이란 별명을 

가졌던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케플러 우

주망원경이 발견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2009년 발사된 후 지구에서 6500㎞ 떨어진 

궤도를 돌며 외부행성을 찾아냈다. 지난해 

11월 임무를 종료했고 현재는 NASA의 새 

행성 사냥꾼 망원경‘테스’에 임무를 물려준 

상태다. 두 망원경은 행성의 밝기 변화를 이

용해 외계행성을 찾아낸다. 하지만 지구에서 

관측해 행성을 찾을 때는 별의 밝기보다 정

밀도가 높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찾는다.

최근에는 외계행성발견을 넘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물질인 물이

나 메탄 등을 외계행성에서 찾는 연구도 활

발하다. 영국 런던칼리지대 연구팀은 지난달 

12일 지구로부터 111광년 떨어진 외계행성 

K2-18b의 대기에서 수증기를 찾아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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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은 때론 이전까지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어떤 것을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ETH) 지구물리학연구소 안드레아스 피흐너 교수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냈다.

해파리도 부드럽게 움켜쥘 수 있는 로봇손

해파리는 몸의 95%가 수분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섬세한 동물 중 하나이다. 

이 같은 종류의 해양생물체를 심해에서 자연그대로 관찰하고 실험하기 위해

선 소프트로봇과 같은 연성을 지닌 로봇손이 필요하다. 하버드공대(Harvard 

John A. Paulson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 Harvard 

SEAS)와 바루크 뉴욕시립대학교 연구팀은 수압을 이용해 손가락을 부드럽게 

폈다 쥐었다하고 물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단단히 감싸듯 쥘 수 있는 연성 

그립(grip, 잡는 방식)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매우 정밀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이 손가락은 페투치니(1cm로 납작하게 자른 파스타)처럼 생겼다.  이

는 해양생물의 생태학적·유전적 특징을 물 밖으로 꺼내지 않고도 광범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이다. 연구팀은 “우리의 그립 기술은 젤리처럼 부드

러운 몸을 가진 생명체들을 위해 개발한 것이라며 심해용 샘플링 장치보다 훨

씬 더 개선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유연한 6개의 손가락은 그 속이 빈 통로처럼 생겼다. 얇고 평평한 실리콘 조각

으로 구성됐다. 물이 내부에 채워지면 나노섬유로 코팅된 측면 방향이 구부러

지는 형태로 작동된다. 그립 압력은 기존 기술로 가능한 약 1kPA(킬로파스칼·

압력 단위)보다 더 낮은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연구진은 “사람 눈꺼풀의 압력의 

10분의 1미만 정도의 압력만으로도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

구진은 이 손가락으로 물탱크 내에 있는 인공 실리콘 해파리를 잡는 실험을 진

행했다. 해파리를 포획하는 최적의 각도·속도 등을 측정했다. 연구진은 “해파

리를 손바닥에 성공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었다”며 “해파리는 손가락의 압력이 

떨어질 때까지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해파리는 실험 이후 스트레스나 다른 부작용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손가락은 대략 100

번 정도 쥐고 펼 수 있다. 그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겉이 닳고 

찢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해파리가 손가락에 

잡힌 뒤 생리적 반응을 평가하는 후속연구를 수행해 동물들

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증명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s://news.harvard.edu

연구결과를 ‘네이처’에 발표하며 외계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형목 한국천문연구원장은 “외계행성 연구는 진작에 받았어야 할 연구”라

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행성이 항성 주변을 돌면 항성도 조금씩 도는데 이런 움

직임을 보일 때 지구에서 보이는 파장의 차이를 감지해 행성의 존재여부를 찾는

다”며 “정확히는 행성을 찾는다보다는 행성을 지닌 항성을 찾는 건데, 질량 계산

이 매우 정확해지고 있다” 고 말했다.  출처-동아사이언스

마요르 교수와 디디에 쿠엘로 교수는 페가수스자리 51번별에서 태양을 닮은 별을 공전하는 외계행성을 
찾았다. 분광기기술 개발과 함께 관측 데이터를 편견과 고정관념 없이 해석한 덕에 전에는 도저히 발견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던 대상을 찾았다. -노벨위원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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